
2020년 희곡우체통 6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

<춘향목은 푸르다.>

2020년 희곡우체통은 코로나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5편의 작품을 낭독회에 초대

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투고한 작품들은 대부분 수준이 높아 X세대의 반란부터 

포스트모던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개성이 강하고 문제의식도 좋은 작품들을 낭독회

에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 점에서 2020년은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, 

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었던 멋진 해였습니다. 비록 코로나로 연기된 일정이지만 

그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으로 또 한 편의 작품, <춘향목은 푸르다.>를 관객 여러분

께 소개하려고 합니다.

<춘향목은 푸르다.>는 여의도 개발을 위해 밤섬에서 살다 와우산으로 밀려난 1960

년대 이주민을 다룬 작품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1960년대 후반은 경제개발의 움직

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

화려한 도시의 정경이나 자본주의적 삶이 시작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지요. 

<춘향목은 푸르다.>는 그 욕망이 불붙기 시작한 초기, 한국 사회의 개발 지상주의 

속에 삶의 터전을 잃고 밀려난 사람들을 조명한 작품입니다. 그러나 작품은 그들을 

불행한 희생자로만 부각하지는 않습니다. 생명에 대한 존중, 웃음과 끈기로 무너지

지 않는 강인함을 가진 존재, 인간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건강한 존재로 묘사하고 

있지요.

고백하자면 <춘향목은 푸르다.>를 읽던 서두 부분에서는 이 작품이 6차 낭독회의 

주인공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칠팔십 년대의 작품처럼 구성이나 인물

이 낡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러나 진정성은 진부함이나 낡음이라는 표피를 

걷어내고, 시류나 세련됨을 간단히 이겨내지요. <춘향목은 푸르다.>가 그랬습니다. 

후반부로 갈수록 작품이 가진 진정성은 붉고 푸른 생명력을 뿜어냈고, 아름다운 향

기를 뿜어냈습니다. 그리하여 작품을 다 읽고 나면 우리를 지탱해 온 것이 화려한 

도시의 네온이나 고층빌딩의 욕망이 아니라, 생명에 대한 존엄함을 잃지 않았던 민

초들의 묵묵한 기운이라는 감동에 도달하게 됩니다. 

아마도 이 작품은 희곡우체통이 관객 여러분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마지막 낭독회가 

될 것 같습니다. 국립극단의 창작극을 위한 제도가 보다 새롭고 풍성하게 개편될 

예정이거든요. 그동안 우체통의 희곡낭독회를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

로 감사드리며, 한 해의 기운이 바뀌는 세모의 기운 속에 마지막 낭독회를 준비하

겠습니다. 아직도 어딘가에 뿌리내린 채 은근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 춘향목의 

향기를 맡으러, 또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만나러 극장으로 오십시오. 

희곡우체통이 관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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